
   

미사 시간 
 

2026년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주일미사  

주일 11:00 (본당) 

주일 17:30 (공소) 

평일미사 

매주 (화) 20:00 

매주 (수) 11:00 

매월 첫 (목) 19:00 

성모신심미사  

십자가의 길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목) 미사 중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년마다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 / 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주일학교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주일 미사 후 

샛별 Pr. 매주 일요일 9:30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수요일 9:30 

사랑하올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30 

사도들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바뇌 기도회 매월 1,3주(토)10:00 

울뜨레야 매월 1주(목) 성시간 후 

  주임신부 : 김대하 요한 사도 

  본당회장 : 권병학 요한 사도 

   : 905-545-3004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셨다. 
( 마태 10, 5 ) 

 

 

 

 

 

 

◎ 전례 안내 
▶6/14(일) 연중 제11주일 미사 (본당 11:00, 공소17:30) 

▶6/16(화) 연중 제11주간 화요일 미사 (본당 20:00) 

▶6/17(수) 연중 제11주간 수요일 미사 (본당 11:00) 

▶6/21(일) 연중 제12주일 미사 (본당 11:00, 공소17:30) 

 

 

◎ 꾸리아 

    다음주(6/21)에 꾸리아가 있습니다. 

 

◎ 복사단 소식 

    차기 복사단 임원이 새로이 선출되었습니다.  

    단장– 최다인 안나, 부단장-이준서 요한 

 

◎ 나의 수호 성인 이야기 

이번주 수호 성인 이야기는 <성녀 힐데가르트>입니다. 

다음주는 <성 필립보>입니다. 

 

 
◎ 토론토 제43차 ME주말 안내 

    주님 안에서 보다 더 나은 혼인생활을 위한 아름다운 여정에  

    부부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7월10일(금) 19:00 ~ 7월12일(일) 18:00 

    장소: Queen of Apostles Renewal Center    

    온라인 접수: bit.ly/KoreanME                   

     

◎ 온타리오 제21차 ‘Choice(선택)’주말 안내 

대상: 만 23세 ~ 35세 미혼 청년(1991년~ 2003년생) 

일시: 7월17일(금) ~ 7월19일(일) 

장소: Manresa Jesuit Spiritual Center, Pickering, ON 

참가비: $270 

신청 방법: 한마음 인스타그램  

문의: 이준모 레오 289-775-0160 

본당 소식 

◎ 향심기도 피정 

    일시: 7월24일(금) 14:00 ~ 7월26일(일) 14:00 

    장소: Mount Mary Retreat Center,  

           437 Wilson St E, Ancaster, ON  

    참가비: $350 E-transfer 가능 (alicehhong@gmail.com)  

    지도신부: 이승구 안드레아 (서울대교구 향심기도 담당) 

    문의 및 접수: 선교 분과장 강영희 스콜라스티카 

 

◎ 꽃동네 1박2일 피정 안내 

일시: 6월20일(토) ~ 6월21일(일) 

참가비: $250(디파짓$50+피정비$200) 

          e-transfer: kkotcanada@gmail.com 

접수 마감: 6월14일(오늘) 선착순 35명  

메모에 이름을 써 주세요 

강사: 조인혁 타대오 수사신부(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준비물: 세면용품, 수건, 텀블러, 필기도구, 성경,  

          묵주, 두꺼운 옷, 실내화, 신발 주머니 

문의: 이태은 야고보(예수의 꽃동네 수녀) 647-808-3989 

 

 

◎ Father’s Day 야외미사  

    일시: 6월21일(일) 18시 

    장소: Burgoyne woods park  

           (70 Edgedale Rd, St.Catharines)  

◎ 6월28일(일) 본당의 날 행사에 함께함으로  

    공소미사는 없습니다. 

     

 
오늘 친교식사는 5구역에서 ‘비빔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14: 5구역            6/21: 성모회           6/28: 본당의 날 

 

 

이달의 묵상 주제  “주님안에 머무름” (요한 6,51-58) 

5구역: 6/20(토) 18:00 소성희 소피아 

6구역: 6/20(토) 18:30 이미란 아네스 

 

단체 소식 

예수 성심 성월 기도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옹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성심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 6월 축일자 (15명) 

6/08 윌리엄(배두종) 

6/10 올리비아(이정희) 

6/24 요한(김브랜든, 이병한, 강요한) 

6/29 바오로(김영철, 이기환, 조우호, 민경하, 이준우) 

       베드로(김성수, 김재겸, 하태성, 장용록) 

       시몬(오세갑) 

미사 참례자:156명 

주일헌금 $1,530 교무금 $2,030 
특별헌금  성전기금  

공소 소식  

우리들의 정성 

친교식사 및 제대꽃 

구역 모임 소식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선포와 나눔의 해 

2026 사목지침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6/14 
박혜영 

수산나 
 최다혜 플로라, 김시하 스텔라 

 1독서: 이지훈 다니엘 

 2독서: 임연신 비아 

권희진 요안나 

하유선 라파엘라 

6/21 
김성수 

베드로 
 김규리 라파엘라, 고동연 미카엘 

 1독서: 이인선 젬마 

 2독서: 박규혜 카타리나 

권희진 요안나 

임연신 비아 

6/28 
김의수 

안드레아 
이준서 바오로, 최환 다니엘 

 1독서: 최다혜 플로라 

 2독서: 최다인 안나 

이준환 파비아노 

최다희 보나 

전례봉사자 

“ 주님의 연민과 부르심 ” 
   

변성수 필립보 신부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총괄국장 

  오늘 복음의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

리며 기가 꺾인' 군중을 보시며 "가엾은 마음이 드셨

다."(마태 9,36)라고 합니다. 주님의 이 '가엾은 마음'은 

단순한 감정의 동요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고통을 넘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의 깊은 굶주

림과 상처를 보시고 아파하시는 하느님의 크신 사랑입

니다. 또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

시는 적극적인 행위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 깊은 연민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두 사도를 부르

시어 세상에 파견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는 남들보

다 뛰어나거나 더 좋은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곧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느님께서 거저주신 

자비의 은총 덕분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느님께

서는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있는 그대로 부르시어, 

세상에 당신의 도구로 삼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거저 받았으

니 거저 주어라."(마태 10,8)고 명하십니다. 거저 받은 

하느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한다면, 사도직에 대한 

사명 또한 그 참모습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개인의 

업적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오히려 감사

히 사도직을 행하고 더욱 기쁘게 세상에 나아갈 수 있

게 되겠지요. 그렇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야전 병원("복음의 기쁨』, 112항)으로서의 모습으로, 

상처 입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 활기차게 그들의 아픔을 

싸매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거저 받은 생명과 자비, 그리고 직분

의 은총을 이제는 움켜쥐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주변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기꺼이 내어주

어야 합니다. 비록 당장 낯선 선교지로 떠나지는 못할

지라도, 각자가 날마다 머무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웃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따뜻한 성심(聖心)의 사랑

을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파견된 참된 사도

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상처 입은 세상을 향한 주님의 그 따뜻

하고 "가엾은 마음"의 시선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지친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 거저 받은 

사랑을 나누는 위로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

합시다. 우리의 보잘것없음이 오히려 하느님의 자비가 

머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거저 받은 은총을 아낌

없이 내어주는 그 여정의 끝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가엾어하는 마음"이 비로소 우리의 삶 안에 온전히 완

성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연중 제 11주일            (2026. 6. 14.) 
제1독서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19,2-6ㄱ  

화답송     시편 100(99),1-2.3.5(◎ 3ㄷ 참조)  

 

 

 

 

○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5,6-1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알렐루야. 

복    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36-10,8 

입당   32 봉헌   211 성체   157, 154 파견    63 


